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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 지, 이라크 유 개발 신청
앙정부 발주 남부 형 구분양 희망 … 석유공사․컨소시엄도 참여

쿠르드 자치지역 구계약 문제로 원유공 이 단된 SK에 지와 공기업들이 핵심 유 지 인 이라크 남부

지역 등에도 진출을 추진하기 해 이라크 앙정부가 발주한 유 개발 신청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석유자원의 규모를 감안해 일단 이라크 앙정부에 신청은 했지만 이라크측이 여 히 쿠르드 자치정

부와의 계약을 문제삼고 있는데다 세계 인 석유 메이 들이 모두 나선 상태이어서 실제 구확보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계당국에 따르면, 이라크 석유부가 2월18일까지 세계 각국을 상 로 발주한 석유개발 희망신청에 한

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컨소시엄)는 물론, 쿠르드 유 개발 문제로 원유 공 단 제재를 받고 있는 SK에

지도 참여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1월 세계 각국에 이라크 유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등록을 요청했으며 마감시한이었던 

2월18일에는 신청기업의 이름을 구체 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유럽과 아시아, 미국의 에 지기업 70여곳이 참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는 1997년 이라크 남동부 사막지 에 34억-38억배럴의 매장이 확인된 할 야 구에 해 기술검토

와 개발계획 평가를 거쳐 생산물 분배계약 가서명 단계까지 갔지만 UN의 경제제재 조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쟁 뒤 쿠르드족 자치지역 탐사 구 확보에만 치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SK에 지 등이 실제 구분양을 받을 것으로 상하기란 쉽지 않다.

권을 쥔 이라크 앙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맺은 계약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쿠르드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에 지와 석유공사는 보유 원유․가스 매장량과 생산량, 제품 매량 등을 기 으로 세계 석유기업 

 각각 76 와 98 이어서 규모가 달린다는 지 도 받고 있다.

이라크 남부의 형 구개발에는 통상 하루 20만배럴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춘 석유기업들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나 석유공사는 하루 생산량이 5만배럴선이다.

다만, 정부나 해당 기업들은 상황이 크게 꼬여있고 세계 인 석유메이 들과의 경쟁이 버거운 것이 사실이

지만 세계 3  석유자원 보유국 이라크의 석유 부분이 묻 있는 이라크 남부지역 공략을 포기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신청 수는 특정한 구개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사  입찰자격 심사의 성격에 가깝다”

며 “쿠르드 문제 등이 걸려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

다.

한국-이라크 석유개발 컨소시엄 고  계자도 “쿠르드에서 일부 탐사 구를 얻었지만 결국은 남부로 가야

한다”고 지 했다. <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재․재배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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